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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K-DAS-C)의 요인구조

신 현 균†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D'Alessandro와 Burton(2006)이 개발한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DAS-C)를 한국어

로 번역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187명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에 따라 요인분석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한국판 척도의 경우 번역의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를 발견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단일요인보다는 2요인구조의 적합도가 더 높게 나타나 한국판 척도가 개인기

준적 완벽주의와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각 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7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 요인별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을 구한 결과, 특히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와 큰 역상관을

보여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는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하지만 개인기준

적 완벽주의는 그런 역할이 미미함이 시사되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두 요인의 우울 취약

성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으로 많이 연

구되고 있는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는 한국판 척도가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사용될 때 2요인

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요인별 신뢰도와 타당도도 양호함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척도는 향후 우울 취약성이나 우울증의 예방적 개입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역기능적 태도, 개인기준적 완벽주의, 자기비판적 완벽주의, 아동 우울, 인지적 취약성, 요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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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시작된 우울증상은 학습 곤란이

나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무기력증, 신체

증상 등을 동반하기 쉽고 심한 경우에는 무단

결석, 가출이나 범죄 행동 등의 비행 행동으

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증상들을 동

반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신현균,

2009; Horowitz & Garber, 2006). 따라서 아동

우울증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여 사전에 예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인 우울증 환자

의 75%가 아동기나 청소년기 동안 첫 번째

우울 삽화를 겪었다는 사실은 이 시기가 우울

증의 취약성이 발달하는 주요 시기임을 시사

한다(Jacobs, Reinecke, Gollan, & Kane, 2008).

Beck(1967, 1987)은 우울증 발생의 핵심 요인으

로 우울증을 유발하는 도식을 꼽았다. 즉, 무

력감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주제를 반영하는

부적응적인 자기 도식이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아동의 경우에도 우울증

의 인지적 소인-스트레스 모형에 따르면 부적

응적인 도식이나 암묵적 신념들이 우울증의

발생에서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Spence &

Reinecke, 2003). 아동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태

도나 부적응적 도식에 대해 최근 다수의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는 아동 역기능

적 태도 척도의 개발로 인해 촉진되었다.

D'Alessandro와 Burton(2006)은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아동용 도구를 개발하고, 아동

우울증의 취약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

은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 7-11세까지

의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지만, 11-12세

의 아동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

문에 11세 이후의 아동들은 우울증을 유발하

는 도식을 구성하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

이들은 22문항으로 구성된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DAS-C)를 개발하고 심리측정적으로

타당화하였다. 캐나다, 토론토의 학교에 다니

는 8-14세 연령대의 453명을 대상으로 요인분

석한 결과 한 차원이 지지되었다. 내적 일관

성 신뢰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양호하였

고 문항-총점 간 상관도 모든 문항에서 높게

나타나 이 척도가 아동의 역기능적 태도를 신

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

다. 이후 이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의 역기능

적 태도가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 요인인지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역기능적 태

도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상 수준

의 변화를 예언할 것으로 가정하고 7-14세 아

동 241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역

기능적 태도 점수가 높고 스트레스 생활 사건

을 겪었다고 보고한 아동들이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낮은 수준의 역기능적

태도를 보고한 아동들에 비해 스트레스 사건

5일 후의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더 증가하

였다. 이런 상호작용은 11-12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만 나타났고, 더 어린 아동에서는 보이

지 않았다. 따라서 형식적인 조작적 추론 기

술을 갖고 있는 11세 이상 아동에 한해 역기

능적 태도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인지적 소

인임이 규명되었다. 이런 결과는 성인의 경우

를 반복검증한 것으로 Beck의 이론을 지지한

다. 이 연구를 통해 역기능적 태도가 11세 이

상 아동들의 우울 증상의 발생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아동을 대

상으로 소인-스트레스 이론을 검증함으로써

DAS-C의 구성 타당도를 규명하여 이 척도가

우울증의 인지적 취약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함

을 증명하였다. 그 외에도 아동, 청소년의 역

기능적 태도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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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태도가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

하여 우울증 진단을 예언한다. 따라서 역기능

적 태도는 아동, 청소년기 동안 우울증의 첫

발병에 대한 취약성으로 작용하고, 미래의 발

병에도 취약하게 만든다(Jacobs et al., 2008).

이처럼 아동기 우울증의 취약요인 중 하나

로 역기능적 태도에 대해 외국에서는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아

동 척도에 대한 연구조차도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외국에서 아동 연

구에 사용되고 있는 D'Alessandro와 Burton(2006)

의 아동 역기능적 태도 척도가 한국 아동들에

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고 국내에서 수

행된 관련 연구는 아동 척도 개발 연구가 유

일한데 요인구조에 대한 외국연구 결과와 다

른 양상을 보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

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판 척도의 요인구

조를 규명할 것이다.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는 성인용 역기능적

태도척도를 모방하여 아동에게 사용하기 적합

하게 수정한 척도이므로 문항 내용이 성인 척

도와 유사하다. 성인 척도의 요인구조와 관련

된 선행 연구를 보면, 역기능적 태도가 우울

증의 소인으로 작용한다는 Beck(1983)의 스트

레스-소인 이론에서 우울의 성격 소인으로 대

인관계영역(사회지향; sociotropy)과 성취영역(자

율지향; autonomy)을 구분한 것과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인다. Beck(1983)에 의하면 사회지향성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 붕괴나 상실, 버려지거

나 사회적으로 거부당할 때 우울이 유발된다.

이와 달리 자율지향성 개인은 성취와 독립성

주제에 초점을 두므로 성취의 실패나 환경에

서의 통제감 상실을 지각할 때 우울이 유발된

다(McWhinnie, Abela, Knauper, & Zhang, 2009에

서 재인용).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역기능적 태

도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 완벽주

의와 승인요구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완

벽주의는 자율지향성과 자기 비판적인 경향을

반영하며, 승인요구는 사회지향을 반영한다.

이 두 요인의 공변량을 제거하고 나면 자기비

판적 완벽주의는 부정적 대인관계 내용과, 승

인요구는 긍정적 내용과 상관을 보였다

(Dunkley, Sanislow, Grilo, McGlashan, 2004).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는 기본적으로 성인용 척도

를 모방하여 제작한 척도이므로 문항 내용상

성인과 같이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지

만, 이러한 구분은 발달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McWhinnie et al., 2009). 실

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태도의 요인

을 검증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는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인지 특성 및 각 연구마다 사용한 요인분석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 있으며, 국내

척도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번역의 문제와 관

련될 가능성이 있다.

아동 역기능적 태도의 요인구조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D'Alessandro와 Burton(2006)은

D'Alessandro와 Abela(2001)가 제작한 40문항으

로 구성된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DAS-C)를

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제작하기 위해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에서 .30

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고, 요인분석에서 첫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들도 제

거하였다. 또한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인 문항

중에서도 일반적인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는

구성개념이 아닌 문항도 제거하여 22문항짜리

DAS-C를 제작하고 이 척도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즉, 고유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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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 외에 scree plot도 검토하여 첫 번째

고유치 이후의 scree plot 기울기가 별로 증가

하지 않아 이 척도가 단일차원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른 표본을 사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이 척도가 단일차원임

이 지지되었다.

이와 달리 단일요인을 지지하지 않는 연구

로 McWhinnie 등(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D'Alessandro와 Burton(2006)이 varimax

회전을 사용하여 단일요인이라는 결과가 나왔

을 수 있으며, 또한 첫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함으로써 중다요인

해결책을 산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고 비판

하였다. 따라서 McWhinnie 등(2009)은 140명의

초등학교 3학년생의 자료에 대해 요인 간 상

관을 가정하고 최대우도법을 사용해 프로멕스

방식으로 회전하였다. 그 결과, DAS-C가 자기

비판적 완벽주의(9문항)와 개인기준적 완벽주

의(6문항)라는 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는 성취에

대한 염려와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과 목표

설정과 관련되는 반면, 자기비판적 완벽주의

는 심한 자기 검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

적 평가, 성공 후 만족감을 경험하기 어려움

및 타인의 비판이나 기대에 대한 만성적인 염

려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이들은 이후 130명

의 3학년생과 184명의 7학년생을 대상으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학년, 7학년

모두 2요인 구조가 단일요인 구조보다 더 적

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McWhinnie 등(2009)의 연구와

D'Alessandro와 Burton(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문항 수 뿐 아니라 개발 목적이 다르

고 요인구조 역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 사용된 40문항짜

리 DAS-C는 2요인으로 구성된 척도이며,

D'Alessandro와 Burton(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22문항짜리 DAS-C는 단일요인 척도임이 지지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을 대

상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 이정아와 정현

희(2010)는 2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한국판

에 대해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McWhinnie 등(2009)이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해

oblique 방식의 회전을 사용한데 비해 이정아

와 정현희(2010)의 연구에서는 varimax 방식으

로 회전하였다는 차이가 있고, 원문항의 의미

가 다소 약화되어 번역되었다는 데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정아와 정현희

(2010)의 연구에서는 22문항 중 자기비판적 완

벽주의에 8문항,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에 5문

항만 해당되어 총 13문항만이 사용되어 많은

문항들이 소실되었다. 또한 자기비판적 완벽

주의는 우울척도와 .65의 상관을 보인 데 비

해,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는 우울척도와 .19의

낮은 상관을 보여 후자가 우울 취약성을 신뢰

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essandro와 Burton

(2006)이 단일요인으로 제작한 22문항짜리 척

도를 이정아와 정현희(2010)의 연구와는 독립

적으로 한국판으로 번안해 요인구조를 재검토

하였다. 이정아와 정현희(2010)의 번역과 본

저자의 번역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문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정아와 정현희(2010)는 ‘실

수할 때마다 나에게는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난

다’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번역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매번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정적 예상에 대

한 원문항의 의미를 충분히 살렸다. 또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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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사람들은 화가 난다.’

라고 이정아와 정현희(2010)가 번역한 문항은

원문항의 당위적 의미가 덜 강조되어 본 연구

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당

연히 화가 나야 한다.’로 번역하여 당위적 사

고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원척

도 문항의 당위적 사고나 부정적 예상 등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번역하였다.

한국판 아동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요인구

조를 규명하는 연구는 아동 역기능적 태도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요인별

취약성의 발달 기제에 대해 시사점을 줄 뿐

아니라 성인의 역기능적 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연구할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각

각의 취약요인과 우울과의 차별적 관련성에

대한 연구, 예방적 개입이나 치료적 개입에

따른 인지적 취약성의 변화에서 요인별 차이

에 대한 연구, 연령과 성에 따른 인지적 취약

성의 특성, 등에 대한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서 특히 강조해서 다루어야 할 인지적

취약성을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

뿐 아니라 임상 실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즉, 향후 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에 대한 다양

한 연구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취약성이 형성되는 초기

시기인 1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국판 아

동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요인구조를 조사하

기 위해 단일요인과 2요인구조의 적합도를 비

교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들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역기능적 태도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상의 변화를 예언하는

인지적 소인으로 작용하는 연령 기준이 11

세 이상이라는 선행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D'Alessandro와 Burton, 2006). 또한 역기능적

태도가 인지적 취약성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는 우울증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하기

에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울의

취약성 및 예방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임상

적 유용성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생으로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참여자

광역시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5학

년 4개 반, 6학년 4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덕 수업 시간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에 앞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232명이 참여하였지만 불성실하게 응답한

45 사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5학년 남학생

46명, 여학생 40명, 6학년 남학생 51명, 여학생

50명으로 총 18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도구

한국판 아동 역기능적 태도 척도

D'Alessandro와 Burton(2006)이 개발하고 타당

화한 아동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DAS-C)는 22문항으

로 6점 척도이다. 캐나다, 토론토의 학교에 다

니는 8-14세 연령대의 453명(M = 142.32달,

SD = 18.93)을 대상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한

차원이 지지되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7

이었고 22개 문항 모두에서 문항-총점 간 상

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3

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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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essandro & Burton, 2006).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척도((Korean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K-DAS-C)를 개발하기 위해 각 문항들을 한국

어로 번안하였다. 번안 과정을 보면, 먼저 학

술적 목적으로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척도 개

발자인 D'Alessandro로부터 한국판 척도 개발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2010년 9월 1일). 연구자

가 1차로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영문학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받아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하

고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가다듬었

다. 그리고 나서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뇌

과학 전공 박사 과정생이 영어로 역번역을 하

여 문항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

하는 내용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

교 교사가 본 척도의 문항들이 아동들에게 실

시하기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의 전반적 자존감(global self-

esteem) 척도의 한국판을 사용하였다(이영호,

1993). 이 척도는 자아 존중의 정도와 자아 승

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 긍정적 자존감 5

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이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계수는 .7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

표본에서 α는 .78이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2010년 9월에 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5, 6학

년 8개 학급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

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교사가 도덕 수업 시

간에 질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

였다. 척도의 요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최대

우도법을 적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요인구조와 2요인구조의 적합도를 비교하였

다. 또한 요인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취약성 요인의 특

성상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것(Wang, Halvorsen, Eisemann, & Waterloo,

2010)이 검증될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94

명을 대상으로 7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구하였다. 요인별 공존타당도를 확인하

기 위해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결 과

187명을 대상으로 최대우도법을 적용해 요

인분석하였다.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해 oblique

프로멕스 방식으로 회전하였다. 본 자료의 최

종 통계치를 보면 요인 1의 고유치가 7.02로

전체 변량의 31.89%를 설명하고 요인 2의 고

유치가 2.55로 변량의 11.59%를 설명하여 두

요인의 총 설명량은 43.48%였다.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1요인

구조의 적합도는 x2(209) = 634.56, p<.001,

RMSEA = .10으로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이

에 비해 2요인구조의 x2(188) = 349.53, p<.001,

RMSEA = .07로 적합도가 더 좋았다. 또한 두

요인 간 상관이 .49로 유의하지만 아주 높지

는 않아 별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였

다. 따라서 본 자료가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결론 내렸다. 요인 1은 ‘나는 다른 아이

들보다 더 유능해야 한다.’ 등의 12개 문항으

로 구성되며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로, 요인2는

‘내가 실수할 때마다 매번 나쁜 일들이 일어

날 것이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자

기비판적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개인기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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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요인

부하량

문항-총점

상관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1 내가 항상 잘 해야만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60 .56

2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64 .59

3 뛰어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 .57 .51

4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63 .58

5 잘 생긴 사람들은 못 생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 .57 .51

6 젊은이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여야 한다. .65 .61

7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당연히 화가 나야 한다. .47 .50

8 만약 내가 멍청한 말을 한 번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보라는 것을 뜻한다. .62 .56

9 내가 실수할 때마다 매번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72 .65

10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유능해야 한다. .69 .65

11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결코 사랑하

지 않을 것이다.
.63 .59

12 만약 내가 한 번 실패한다면, 항상 실패하게 될 것이다. .79 .70

13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74 .67

14
만약 내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시도하지도 말아야

한다.
.61 .53

15 내가 실수하면, 당연히 나 자신에게 화가 나야 한다. .39 .41

16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1 .33

17 만약 내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바보라는 것을 뜻한다. .57 .56

18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만 나는 기분이 좋을 수 있다. .57 .53

19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잘 해야만 한다. .58 .55

20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려면 내가 멋있어야 한다. .60 .65

21 나는 항상 나 혼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44 39

22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나는 최소한 한 가지 일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한다.
.70 .65

α

검사-재검사 상관

고유치

설명변량(%)

7.02

31.89

2.55

11.59

.87

.71

.84

.65

표 1. 한국판 아동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요인별 요인부하량, 교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 내적 일관성 및 검사-재검

사 신뢰도(N=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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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에는 성취와 유능감에 대한 높은 기

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이,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에는 실수나 실패에 대해

자기비난하는 경향,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에

대한 염려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두 요인별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문

항 .3을 넘어 요인부하량이 유의미하다는 것

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기준인 .30(Nunnally,

1978)을 충족시켰다. 12문항으로 구성된 요인

1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계수는 .87, 10문항

으로 구성된 요인 2의 α 계수는 .84였다. 요인

별 문항-총점 간 상관도 모두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7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요인 1의 경우 .71, 요인 2의 경우

.65였다. 이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요인별 공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울증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 자존감 척도와 요인 1의

상관은 -.19(p<.01), 요인 2와의 상관은 -.60(p<

.001)의 부적 상관을 보여, 특히 요인 2가 우

울 취약성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성과 연령별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

준편차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아동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요인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187명을 대상으로 단일요인과 2요인구

조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2요인구

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정아와 정현

희(2010), 그리고 McWhinnie 등(2009)의 결과와

일치한 반면, 단일요인을 주장한 D'Alessandro

와 Burton(2006)의 결과와는 달랐다. 본 연구에

서 각 요인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기

준적 완벽주의는 성취와 유능감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염려,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준과 목

표 설정 및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과 관련되는 반면,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는

심한 자기 검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실수나 실패에 대해 자기비난하는 경향

및 타인의 비판이나 기대에 대한 염려 등을

반영한다. 이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역

기능적 태도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 결

과와 유사하다(Dunkley et al., 2004). 즉, 개인기

준적 완벽주의는 개인적 목표 뿐 아니라 타인

으로부터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

되어 있어 성인 척도의 승인요구(사회지향) 요

인과 유사하다.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는 자기

비판적인 경향(자율지향)과 유사한 측면이 있

다. 그러나 두 요인의 문항들이 모두 대인관

계와 성취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량이 더 크고 더 많은

문항이 포함된 1요인이 개인기준적 완벽주의

로, 2요인이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로 명명되었

다. 이정아와 정현희(2010)의 연구에서는 1요

인으로 자기비판적 완벽주의에 8문항, 2요인

으로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에 5문항이 해당되

어 본 연구 결과와는 달랐다. 이는 본 연구에

서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것과는 달리 이정

아와 정현희(2010)의 연구에서는 요인 간 상관

을 가정하지 않는 varimax 회전을 사용하였고,

유의한 요인부하량의 기준이 다른데서 기인했

을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문항

소실을 줄이고 신뢰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인부하량이 유의미

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기준인 .30

(Nunnally, 1978)의 기준을 선택한 데 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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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와 정현희(2010)의 연구에서는 .51의 기준

을 선택하여 두 연구 간 차이가 있었다. 그렇

지만, .51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본 연구의 경

우 요인1은 1문항이, 요인2는 3문항이 .51을

넘지 못해 각 요인별로 11문항과 7문항이 남

아 문항 소실이 더 적었다. 따라서 이정아와

정현희(2010)의 연구와는 별개로 본 연구에서

번안해 사용한 문항들이 문항 소실이 적고 요

인부하량이나 내적 일관성도 양호하였다. 즉,

본 연구의 요인별 α가 각각 .87, .84인데 비해

이정아와 정현희(2010)의 경우 .78, .83으로, 특

히 1요인(자기기준적 완벽주의)의 신뢰도에서

차이가 컸다.

두 요인점수와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을 구

해본 결과, 자존감과 요인 1의 상관은 -.19로

별로 크지 않은 데 비해 요인 2와의 상관은

-.60으로 상당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는 태도보다

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낮은 자존감과

관련되며, 이는 우울증의 취약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이는 이정아와 정현희(2010)의 결

과에서 자기비판적 완벽주의가 우울증과 .55

의 상관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역기능적 태도 척도 중 자기비판적 완

벽주의는 우울 취약성을 타당하게 측정하지만

개인기준적 완벽주의가 우울 취약성으로 작용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자기비

판적 완벽주의는 실패 경험이나 부정적 대인

관계 사건과 같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비해

(Abela & Taylor, 2003),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는 선행연

구 결과(Dunkley et al., 2004)를 고려해볼 때 우

울 취약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Dunkley,

Zuroff와 Blankstein(2003)은 개인기준적 완벽주

의가 높은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 중

심적 대처를 하게 되는데 비해, 자기비판적

완벽주의가 높은 아동은 회피적 대처나 자기

비난 방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결국 자기비판적 완벽주

의가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보다는 우울 증상

과 강한 상관을 보일 수 있다(Blankstein &

Dunkley, 2002, McWhinnie et al., 2009에서 재인

용). 그러나 McWhinnie 등(2009)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이 두 요인의 역할이 다를 수 있

음이 시사되었다. 즉,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에는 개인기준적 완벽주의가 우울증상, 무망

감, 대인관계 손상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7학년의 경우에는 상관이 있었다. 3학년의 경

우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는 반추하는 반응 양

식과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비록 개인기준적

완벽주의가 3학년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해

롭지 않을 수 있지만, 초기 청소년기에는 부

적응적 결과와 관련될 수 있다. 이는 자의식

과 자기비판이 증가하는 초기 청소년기가 되

면 자기 기준이 높은 것이 심리사회적 기능의

손상과 연합되기 때문일 수 있다(Garber, Wiess,

& Shanley, 1993). 두 요인 간 상관이 3학년의

경우 .38인데 비해 7학년의 경우 .68로 상당히

커졌다는 선행 연구 결과(McWhinnie et al.,

2009)와 본 연구 대상인 5, 6학년에서 .49로 나

온 것을 보더라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

면서 두 요인 간 상관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의 부정적 속성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기비판적 완

벽주의가 개인기준적 완벽주의보다 더 극단적

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완벽주의일 수 있

지만, 중학생의 경우에는 두 요인 모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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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와 상관이 있으므로, 개인기준적

완벽주의 역시 우울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요인이

갖는 우울 취약성으로서의 역할은 연령에 따

라 달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각 요인이 우울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정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

하다. 이 두 요인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가면서 자의식이 더 분화될 때 각각 독특한

취약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요인

이 향후 우울증 유발에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인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절변인이나 매

개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연구할 필

요가 있다. 한 예로, 역기능적 태도가 높은 아

동이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후 우울 증상이

더 증가했지만, 이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

우에만 해당되었다는 연구가 있다(Abela &

Skitch, 2007). 따라서 역기능적 태도의 각 요인

별로 우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

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각 요인

의 긍정적, 부정적 속성에 대해 규명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아동의 역기능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판 척도가

한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

용될 때 개인기준적 완벽주의와 자기비판적

완벽주의라는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규

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존타당도, 요인별 내

적 일관성과 시간적 안정성이 비교적 양호해

한국판 척도가 아동의 인지적 우울 취약성을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두 요

인 각각 .71, .65로, D'Alessandro와 Burton(2006)

의 연구에서 3주 간격으로 구한 신뢰도가 .80

인데 비해 약간 낮지만 검사 간 간격이 7주라

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판 척도가 시간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비교

적 이해하기 쉽고 문항 수가 적어 차후 우울

문제를 보일 소지가 있는 고위험 아동을 선별

하는데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청소년기에 급증하는 심각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대상을 선정하고,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본 척도를 사용하여 아동의 우울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울 취

약성이 형성되는 기제에 대한 연구나, 역기능

적 태도가 우울증을 유발하는데서 요인별로

어떤 차별적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매개변인과 조절변인과의 관련성

연구, 연령과 성에 따른 취약성의 차이점, 고

위험 집단의 취약성, 및 치료나 예방적 개입

으로 인한 역기능적 태도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고위험 집단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나 우울집단의 치료 효과에 대

한 연구에서 본 척도가 부적응적 인지의 변화

를 잘 탐지하는지 확인하는 연구, 두 요인이

특정한 부정적 사건을 겪은 것과 상호작용하

여 우울을 유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

연구 등을 통해 본 척도의 요인별 타당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한 학교의 일반

아동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어 향후 더 크고 다양한

표본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임상 장면의 아동이나 고위험 아동에서

도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또 다른 제한점

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 연령에 따른 특성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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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

구 대상의 연령이 우울증이 급증하기 전 시기

이므로 청소년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중, 고등학생의 경

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자동적 사고 등

의 인지적 문제와 함께 우울증상도 증가해,

13-14세 시기에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Hollon, Mun˜oz, Barlow, Beardslee, Bell,

Bernal, Clarke, Franciose, Kazdin, Kohn, Linehan,

Markowitz, Mitlowitz, Persons, Niederehe, &

Sommers, 2002). 국내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에

비해, 중, 고등학생들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더 많이 보였다(문경주, 오경자, 문혜신, 2002).

따라서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역기능적 태도

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역기능

적 태도가 더 분화될 수 있으며 척도의 요인

구조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여성의 인지적 취약성이 더 두

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에게서 우울증상

이 더 많이 나타났고(이희연, 하은혜, 2008),

여학생이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도 더 많이 한

다(Cohen, Kasen, Velez, Hartmark, & Johnson,

1993, Bruce, Cole, Dallaire, Jacquez, Pineda, &

LaGrange, 2006에서 재인용; Hankin &

Abramson, 2001). 따라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역기능적 태도의 분화 정도가 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연령과 성에 따른 본 척도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두 요인의 변별타당도를 규

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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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K-DAS-C)

Hyun-Kyun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ere to translate the Dysfunctional Attitudes Scale for Children as

developed by D'Alessandro and Burton (2006) to a Korean version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Scale (K-DAS-C) in 187 Korean 5-6 t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consistent results

from several previous studies may have been due to the different methods of factor analysis and

translation problems related to the Korean version. Therefor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sing the

maximum likelihood factor extraction was used in this study. As a result, a two-factor solution was

obtaine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nd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alyses showed that each factor

from the K-DAS-C had good internal consistency and adequate seven-week interval test-retest reliability.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structure scores from the K-DAS-C and Global Self-Esteem Scale

supported concurrent validity of the K-DAS-C. Particularly, scores related to self-esteem and self-critical

perfectionism were more negatively correlated than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Thus,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uld be regarded as a cognitive vulnerability of depression, whereas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could not. However, these two factors could play a different role in cognitive vulnerability of

depression according to age. This study established that the Korean Scale for measuring dysfunctional

attitudes could be interpreted by two factors and had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when used for Korean

5-6 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scale is expected to be useful in studies of

vulnerability of depression and outcomes of preventive interventions.

Key words : Dysfunctional Attitudes,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self-critical perfectionism, children's depression,

cognitive vulnerability, facto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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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성
평균(표준편차)

총점 요인 1 점수(12문항) 요인 2 점수(10문항)

5학년
남 (N=46)

여 (N=40)

62.30(16.67)

64.63(19.74)

38.73(11.14)

40.48(11.94)

23.59( 7.92)

24.15(10.25)

6학년
남 (N=51)

여 (N=50)

62.18(19.52)

60.89(14.48)

39.19(12.59)

40.35(10.44)

23.02( 9.19)

20.49( 6.94)

전체
남 (N=97)

여 (N=90)

62.24(18.13)

62.55(17.02)

38.98(11.86)

40.41(11.07)

23.29( 8.57)

22.12( 8.71)

<부록 1> 성과 연령별 아동 역기능적 태도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